
옛이야기

은혜 갚은 구렁이

나이 	㎝유아(3~5세)

주제

핵심어

한국 문화

한국어

	㎝목표: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과 은혜에 보답하는 태도를 
기른다.
	㎝주제: 은혜

	㎝은혜, 할아버지, 구렁이, 약초, 홍수, 사또 부인

	㎝목표: 생활 속에 유용한 약초와 그 활용에 대해 이해한다.
	㎝요소: 약초

	㎝목표: 명사 ‘은혜’의 뜻을 배운다.
	㎝단어: 은혜
	㎝표현: 은혜를 입다, 은혜를 갚다.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시작 노래 부르기

제목 알리기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OOO,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예요.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제목 나와라 뚝딱! '은혜 갚은 구렁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친구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럴 때 여러분은 그 친구에게 어떻게 
하나요? 옛날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가 위험에 빠진 구렁이를 도와주었어요. 
그러자 그 구렁이가 할아버지에게 은혜를 갚았다고 해요. 구렁이가 어떻게 
할아버지에게 보답했는지 이야기 들어 볼까요?

'은혜 갚은 구렁이' 이야기 속으로 출발!
🎤 하나 둘 셋 넷! 이야기 시작!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 보아요. 
�🏼 귀는 쫑긋 ✨ 눈은 반짝 준비됐나요? 하나 둘 셋 넷! 출발합니다. 빵빵! 🔊



이야기 들려주기

옛날 어느 산골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여름날 비가 너무 많이 내려 큰 홍수가 났지요. 다행히 할아버지의 
집은 산의 중간쯤에 있어 괜찮았어요. 하지만 산 아래에 있는 집들은 무너지고, 
가축들은 모두 떠내려갔어요.

“저런, 이를 어쩌나. 모두 떠내려가네.”

그때였어요. 할아버지 집 앞 개울에 구렁이 한 마리가 둥둥 떠내려가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저건 구렁이잖아? 아이고, 불쌍하기도 하지. 안 되겠다. 내가 구해 줘야지.”

원래는 구렁이를 보기만 해도 무서워서 고개를 돌리던 할아버지였어요. 하지만 
물에 떠내려가는 구렁이를 차마 모른 척할 수는 없었지요.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물속에 넣었어요. 

“자, 어서어서 나오너라.”

구렁이는 지팡이를 친친 감고 물 밖으로 나왔어요. 

며칠 후, 할아버지가 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구렁이가 스르륵 
다가오더니, 할아버지 종아리를 꽉 물고 가 버리는 거예요. 구렁이에게 물린 
할아버지는 너무 어이가 없고, 미운 마음이 들어 화가 났어요.



이야기 들려주기

“아니, 저 구렁이가 어떻게 나를 물 수가 있지? 죽을 뻔한 것을 내가 구해 주었는데 
말이야. 은혜를 원수로 갚는 고약한 구렁이 같으니라고…….”

구렁이에게 물린 상처는 금방 부풀어 올랐어요.

‘아이고, 이젠 죽었구나.’

큰일 났어요. 할아버지의 상처가 점점 심해졌어요. 

그때, 구렁이가 이름 모를 풀을 입에 물고 다시 나타났어요. 구렁이는 할아버지 
상처에 풀을 붙여 주고는 스르륵 사라졌지요. 참 신기하게도 상처는 금방 다 
나았어요.

“허 참, 이상한 구렁이일세. 다치게 할 때는 언제고, 풀을 가져와 상처를 치료해 
주다니…….”

할아버지는 별 이상한 일도 다 있다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나무를 팔러 장에 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지 뭐예요. 궁금해진 할아버지가 마을 사람에게 물었어요.

“여보게, 무슨 일인가?”

“예, 얼마 전에 사또 나리의 부인이 구렁이에게 물렸답니다.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데, 어떤 약으로 치료해도 소용이 없다지 뭐예요.”



이야기 들려주기

“아이고, 이를 어쩌나?”

“그래서 사또 나리 부인을 낫게 하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린다고 합니다.”

순간 할아버지는 며칠 전 구렁이가 상처에 붙여 주고 간 풀이 떠올랐어요. 
할아버지는 나무도 팔지 않고 곧장 집으로 돌아와 뒷산으로 올라갔지요. 
할아버지는 구렁이가 갖다주었던 약초를 찾아 한참 헤매고 다녔어요.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지요.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찾을 수가 없네.’

약초를 찾다 지친 할아버지는 잠깐 쉬려고 나무 밑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그렇게 찾아도 보이지 않던 약초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너무나 기뻐서 덩실덩실 어깨춤을 췄어요.

‘이제 됐다. 이 약초를 상처에 붙이면 사또 나리 부인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는 약초를 들고 사또를 찾아갔어요.

“사또 나리, 제가 마님의 병을 고쳐 보겠습니다.”

사또는 부인의 병을 고치겠다는 사람이 찾아왔다는 말에 기뻤어요. 하지만 
초라한 옷차림의 할아버지를 보고 크게 실망했지요.

“아니, 온 나라의 유명하다는 의원들도 못 고친 병을 어떻게 고친단 말이오.”



이야기 들려주기

“사또 나리, 저도 얼마 전에 큰 구렁이에게 물린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 풀을 
상처에 붙이니 금방 나았습니다.”

사또는 보나 마나 할아버지도 부인의 병을 고치지 못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부인이 떠올라, 이렇게 말했지요.

“정 그렇다면 한번 병을 고쳐 보게나.”

할아버지는 사또 부인의 상처에 약초 잎을 정성껏 붙였어요.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짓무른 상처가 금방 낫더니 사또 부인이 언제 아팠냐는 듯이 
벌떡 일어나 앉는 것이었지요. 

“아니, 부인! 괜찮소?”

“네,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부인의 말에 사또가 크게 기뻐하며, 명령을 내렸어요.

“여봐라, 이 노인에게 큰 상을 내리도록 하라.”

할아버지는 구렁이 덕분에 사또 부인의 병을 고쳐 주고 큰 상을 받게 되었어요. 
많은 곡식과 재물을 받은 할아버지는 그 후로 오래오래 편안하게 살았답니다.



구연활동내용

한국 문화, 한국어 소개하기

여러분,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잘 들었나요? 큰 홍수가 난 날, 할아버지는 
떠내려가는 구렁이 한 마리를 구해 주었지요. 구렁이는 할아버지가 사또로부터 큰 
상을 받게 해 주었어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상을 받게 되었나요?

네, 사또 부인의 병을 고쳐 주었지요. 할아버지는 구렁이 덕분에 큰 상을 받아 
편안하게 살게 되었어요. 구렁이가 은혜를 잊지 않고, 할아버지에게 은혜를 갚았죠. 
‘은혜’는 누군가 고맙게 베풀어 주는 도움을 뜻해요. 상대방이 나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는 ‘은혜를 입었다’,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여 도움을 되돌려 주었을 때는 
‘은혜를 갚았다’고 표현한답니다.

여러분, 구렁이는 할아버지에게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일부러 물고 이름 모를 풀을 주어서 사또 부인의 병을 고칠 수 있도록 했어요. 그 
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요. 약초지요. 약초는 산이나 들에 자라 약으로 쓰이는 풀을 말해요. 옛날에는 
병원이나 약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플 때는 산에서 자라는 약초를 
따서, 차로 마시거나 상처에 붙여서 치료했지요. 배가 아플 때, 감기 들었을 때, 
상처가 났을 때 각각 필요한 약초가 있었어요. 약초 이야기가 궁금한 친구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아요!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정리하기

여러분, 할머니와 '은혜 갚은 구렁이' 이야기를 정리해 보아요.

옛날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가 홍수로 떠내려가는 구렁이를 구해 주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구렁이는 오히려 할아버지를 물어 상처를 입혔지요. 하지만 다시 
나타난 구렁이는 이름 모를 약초를 가져와 상처를 낫게 해 주었어요. 얼마 뒤, 
사또 부인이 구렁이에게 물려 아주 아프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자신을 고쳐 준 
약초를 어렵게 찾아 부인의 병을 고쳐 주었지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큰 상을 받아 
그 후로 편안하게 살았대요. 
여러분, 처음엔 구렁이가 할아버지를 물어서 깜짝 놀랐죠? 그런데 알고 보니 정말 
은혜를 갚으려 했던 거였지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면, 작은 
일이라도 마음을 담아 은혜를 갚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다음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또 만나요. 안녕!

이야기 마치는 노래 부르기

그럼, 이야기 마치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할머니랑 인사합시다. 이야기 마치는 
노래 시작!
🎤 하나 둘 셋 넷! 잘 들었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 귀는 쫑긋 ✨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빵빵! 🔊


